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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___ 

본 전시는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 창작산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시각예술 창작산실은 시각예술 창작에서 

확산까지 전 단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전시명   헛수고 (Wild goose chase) 

참여작가  헤적프레스  / ​읊조림​  장기하 

기획  김그린, 여혜진 

기간  2020년 12월 15일 (화) - 2021년 1월 10일 (일) 

관람시간  화-일요일, 12-19시  (월요일 휴관) 

장소  팩토리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15) 

협력  두루두루아티스트 컴퍼니 

주최  팩토리2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 창작산실 



헤적프레스​《​헛수고​》​  
팩토리2  2020.12.15. - 2021.01.10.   
문의​ 김그린 (이메일 factory2.seoul@gmail.com / 전화 02-733-4883) 

 

 

전시 소개 

팩토리2는 2020년 마지막 기획전으로 헤적프레스의 전시 ​《​헛수고​》를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개최한다. 헤적프레스는 그래픽 디자이너 박연주와 사진작가 정희승으로 구성된 출판팀으로 

박연주는 텍스트의 구조와 배열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정희승은 사물과 인물, 신체, 공간의 물성을 

포착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는 ​‘헛수고'를 주제로 한다. 정희승은 수집한 새 머리 사진을 재촬영하여 펼치고, 박연주는 신문 

기사에서 믿기 어려운 여러 사건과 상황을 발췌하여 타이포그래피 작업으로 선보인다. 헤적프레스의 

작업에 뮤지션 장기하가 소리를 더하여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 소리가 반복 배열로 구성된다. 2020년을 

한해를 닫고 2021년의 시작을 맞이하며 전시는 우리가 좇는 현실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반문한다. 

 

 

기획의 글 

수많은 우화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빗댄 이야기로 시작한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여우와 

두루미’의 얄팍한 꾀처럼, ‘토끼와 거북이’의 나태한 토끼처럼. 이 어리석음으로 시작한 이야기의 끝은 몹시 

교훈적이다. 이를테면 ‘남에게 상처를 준 자는 언젠가 자신도 똑같이 상처를 입는다.’든지, ‘게으른 인간은 

성실한 인간을 이겨낼 수 없다’든지 말이다.   

그래픽 디자이너 박연주와 사진작가 정희승이 결성한 헤적프레스의 전시 ​《​헛수고​》​에서도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펼쳐지지만, 교훈은 은근슬쩍 삭제되어 있다. 오히려 거짓말할 때 드는 죄책감과 통쾌함의 

동시적 감정이나 이기려 드는 피곤함 대신 나태하고 안전하게 살고만 싶은 속마음을 들키게 만드는 식이다.   

 

정희승은 그간 수집해 온 새 머리 사진을 펼쳐 보인다. 아둔한 사람을 ‘새 대가리’에 빗대어 말하고 영어식 

표현에서도 멍청한 사람을 ‘birdman’이라 할 정도로 새의 머리에 대한 인식은 견고히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이미지(작은 새의 머리 크기)가 가져오는 편견이고, 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리하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다.  

 

박연주는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여러 사건과 상황을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통해 선보인다. 권위 있는 체하는 

기사를 인용해 작성한 이 문장들을 읽다 보면(혹은 보다 보면) 텅 빈 텍스트로 인해 그야말로 헛웃음을 짓게 

한다. 이 헛웃음을 짓게 하는 문장들은 또박또박 쓰여져 검은 것은 글자이고 흰 것은 여백인 상태로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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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 장기하는 여기에 ‘읊조림’을 더한다. 장기하는 전시된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반복하다가 멈추고 

느리다가 빠르게 읽으며 그야말로 읊조리는데 이것은 말도 아니고 낭독도 아니고 음악도 아닌 어떤 소리인 

채로 전시장에 쌓여 있다.  

 

기괴하리만큼 아름다운 새의 이미지와 우스꽝스러운 현실의 사건을 알리는 텍스트, 그것들을 읊조리는 

소리가 반복 배열되어 교차하며 나타날 때 전시는 우리가 좇는 현실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반문한다. 

그리고 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말 아둔한 것은 누구인지 묻게 된다. 인간은 그냥-원래-어리석은-채로 

사는 것인가? 

 

헤적프레스가 그동안 고수했던 특유의 유연한 협업의 구조, 웃기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더 웃기기도 한 

기이한 유머 감각이 여실히 드러나는​《​헛수고​》​는 헛수고 헛사랑 헛짓 헛대답 헛껍데기 헛공 헛거미 

헛약속 헛궁리 헛시간 헛몸짓 헛욕심 헛마음 헛믿음 헛짓 헛통증 헛발질 헛손질 헛발길 헛손길 헛고생 

헛자물쇠 헛턱 헛욕 헛스트로크 헛발악 헛창질 헛깨비 헛군데 헛자랑 헛푸념 헛곳 헛길 헛일 헛방구 

헛그물질 헛다방 헛벌이 헛소문 헛걸음 헛날 헛기침 헛소리 헛웃음 헛스윙 헛간 헛날 헛살 헛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글. 김그린과 여혜진 

 

 

 

참여 작가  

헤적프레스  

헤적프레스는 그래픽디자이너 박연주와 작가 정희승으로 구성된 출판팀이다. 헤적프레스는 예술의 전 

영역이 책 또는 인쇄물과 만났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실험적이고 흥미로운 접점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  

 

읊조림. 장기하 

뮤지션 장기하는 2002년 ‘눈뜨고코베인‘의 드러머로 음악활동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10년간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을 이끌었다. 현재 솔로 앨범 준비와 동시에 문화 예술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 


